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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수난시대
이마트가얼마전부터 50원에팔던비닐봉투를없애겠다고선언해주위를놀라게했다.
외국에서는 월마트를 비롯해 할인마트들이 유해한 화학제품이 들어있는 가정용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
는가하면재활용이어렵고환경공해를일으키는비닐봉투를판매하지않는다는소식을전해들은바있으나국
내에서는처음이어서아주생소하게느껴지기까지했을것이다.
생소한 것은 둘째치고,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이용하는고객들은젊은이나 일반가정주부를가리지 않고장바구
니를사용하는대신대개비닐봉투를애용해왔는데, 어느날갑자기비닐봉투를없애겠다고나섰으니불편이이
만저만이아니게됐다.
특히, 젊은 주부들은 직장생활하느라 바쁜 와중에 장바구니까지 챙겨야 하게 됐으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을 생각하고 도시화에 따라 환경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비닐봉투
퇴출이그리불편한것은아닐수있다.
그것도아주없애는것이아니라종량제봉투로대체하겠다고나서는마당이다. 물론이마트가종량제로대체한
것인지, 아니면비닐봉투를아예퇴출시켜버린것인지는확실치않다.
사실, 쇼핑용 비닐봉투 퇴출은“마트에서 파는 50원짜리 쇼핑용 비닐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대체해 달
라”는한시민의아이디어가정부정책으로반영돼시행단계에들어간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부산·인천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서울시는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단계로 구청들의 재사용 종량제 봉
투처리문제조율로시행이다소늦어졌으나가을쯤에는정착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쇼핑봉투로 1회용 비닐봉투를 구입하는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쇼핑한 물건
을넣어온후가정에돌아와쓰레기종량제봉투로다시사용할수있기때문에비닐봉투구입비용도아끼고비
닐사용을줄여환경도보호함으로써일석이조의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부산, 인천에 이어 전국적으로 쇼핑봉투의 종량제 봉투 대체가 확산되면 석유화학기업이나 플래
스틱가공기업들에게는상당한타격을줄것으로우려되고있다.
쇼핑용 1회용봉투제조에사용되는 PE 또는 PP가양적으로는많지않을수있으나 1회용봉투에이어다른부
문으로비닐사용자제분위기가확산될수있고, 나아가서는화학물질전반으로확대될수도있기때문이다.
더나아가화학제품모두가유해물질로부정당하는사태로발전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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